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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BMI characteristics and food preferenc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The constitution type of the subjects was judged by SCAT2 (SC) and Sasang specialists (SP), and th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group (SS) in which the two results coincided. The results of SC and SP were consistent with 55 (38.2%) out of 144

subjects. Among the 55 subjects, there were 36 (65.5%), 15 (27.2%), and 4 (7.3%) Soeumin, Taeeumin, and Soyangin,

respectively. The BMI of Taeeum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oeumin (p< .001) in all analytical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determining the body shape of Soyangin between the SCAT2 and specialists. The

Taeeum-Soeum Food Preference Index was applied to compare the food preference to 41 types of food. In SS analysis, 13

kinds of foods preferred by Taeeumin or Soeumin were found, of which 8 (19.5%) wer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food

data. Taeeumin preferred 6 kinds of food, such as cold soybean-soup noodles, wild sesame seaweed soup, pan-fried tofu,

Yeongun-jorim, Doraji-namul, and soy milk. In contrast, the favorite foods of Soeumin were black rice and Dak-g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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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진 현대인은 역사적으

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생활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Mendoza et al.

2007). 2016년 건강형태 및 만성질환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

성 5명 중 2명, 여성 4명 중 1명이 비만이며, 당뇨병의 유병

률은 2005년부터 약 9%를 유지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이러한 만성질

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WHO에서는 지방 및 나트륨, 당 섭취

를 줄이고 섬유소 섭취를 늘리며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Nishida et al. 2004).

현대 영양학에서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에

너지와 영양소 위주의 식사 방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동무(東

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는 음식을 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타고난 체질에 따라 각 체질에 적합한 식

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체질을 형태학적 특징, 생리, 병증

등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는 4가지의 체

질로 분류하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창시하였다(Lee 2008).

사상의학은 한의학과도 구분되는데 이는 기존 한의학이 질병

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상의학은 질병의 예방에 있

으며, 각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상의학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

계를 중시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질

병을 일으키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Kang

2010; Yoo 2015). 이러한 이론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에 걸

리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완전한 안녕(well-being)한 상태’라고 규정한 세계보건

기구(WHO)의 1948년 발표에 반세기 이상 앞서는 통찰이라

할 수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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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인간 세포의 10배에 달하며,

이들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의 100배가 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Ley et al. 2006). 특히 메타지노믹스

(meta-genomics) 연구를 통해 유럽인 124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코호트에서

1,000~1,150개의 세균종(species)이 발견되었으며 각 개인은

최소한 160개의 세균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in

et al. 2010). 그리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세균종은 서로 다

른 유전정보와 환경 및 식생활 등으로 인하여 다른 조합을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Preidis & Versalovic 2009).

현재 개념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장내 미생물 연구의 기

폭제 역할을 한 Bork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gut microbiome)은 세균학적 생태환경에 따라 3종류의

enterotype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enterotype이 연령, 성별, 체

중 또는 나라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내 놓았으며

(Arumugam et al. 2011), 장기간의 식이가 entrotype에 영향

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였다(Wu et al. 2011). 이후 장기간의

식사패턴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식사섭취에 의해서도 장내

미생물의 조성은 변화하며(David et al. 2014), 장내 미생물

과 숙주간의 불균형(dysbiosis)이 여러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Ko 2013).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각 개인의 유전형질에 따라 장내 상재하는 미생물

균총이 다르고 이들 간의 균형(symbiosis)을 유지하는 미생

물의 영양원이 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그리고 이는 각 체질별로 생리, 병리가 다르므로 음식양

생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Yoo 2015)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

상체질별 식이는 객관적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

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사상체질에 대한 적합식품, 부

적합 식품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

우가 많아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Choi 2017). 이러한 이

유 중 하나는 사상체질 분류법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사상체질은 한의학의 특성 상 감각에 의

존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관적이며 재현성이 낮

다. 또한 기존의 문헌에 기록된 기준이나 관찰 방법을 고수

하며 기계적 관찰을 위한 도구개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Kwon et al. 2013).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안면형태, 체형, 음

성특성, 소증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질

을 확률값으로 나타내는 체질분석 도구인 SCAT(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를 개발하였고 이를 보완한 것이

SCAT2이다(Kim et al. 2014).

전보(Choen et al. 2018)에서는 한의사에 의존한 기존의

체질분류 방법을 벗어나 SCAT2와 함께 민간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사상체질 전문가의 체질 분류를 통해 대상자의 사

상체질을 분류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

호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SCAT2와 전문가의 체질 분류

결과가 많이 상이하였지만, 양쪽의 결과가 일치한 대상자들

의 식품선호도는 한의학 서적과 음식문화 관련 고서적을 바

탕으로 사상의학적 이론에 따라 체질별 식품을 분류한 자료

(Lee et al. 1998)와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식품선

호도 조사는 단일 식품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주재료와 함께

다양한 부재료와 양념이 들어가고 다양한 조리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음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SCAT2

와 사상체질 전문가에 의해 체질을 분류하고 이들 중 결과

가 일치하는 대상자들의 ‘음식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사상

체질별 음식 연구를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힐링산업협

회가 주최한 2017 힐링페어(Healing Fair)에 참여한 20세 이

상 일반 성인들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203명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 윤리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연구윤리 심의번호 1044396-

201703-HR-048-01).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 분석

사상체질 분석은 Choen et al.(20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SCAT2와 전문

가의 체질 진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SCAT2

는 안면촬영, 음성분석, 체형측정, 설문조사의 4개 영역을 측

정하여 입력한 정보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는 도구이나 본 연

구는 박람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정확한 음성분

석이 불가하였다. 이에 Do et al.(2013)과 전보(Cheon et al.

2018)에서 SCAT2의 4개의 영역 중 SCAT2의 통합결과와

일치율이 가장 높았던 체형측정과 설문조사만으로 체질분석

을 진행하였다. 전문가의 체질분석은 Kim(2012)과 Koh et

al.(2016)에서 사용한 O-ring test와 펜듈럼(pendulum)을 이용

하였다. O-ring test를 위해서는 자체 제작한 체질별 색 카드

(녹색; 태양인, 파랑: 소양인, 노랑; 태음인, 주황; 소음인)와

바이오앤바이오사(부천, Korea)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다.

아로마오일은 태양인은 파인(EOB_005_026), 소양인은 그레

이프 후르츠(EOB_005_001), 태음인은 페퍼민트(EOB_010_

027), 소음인은 로즈마리(EOB_010_016)를 기준물질로 하였

다. 이와 함께 금·은반지를 체질 측정에 사용하였는데 이

는 금은 에너지를 올려주는 물질로, 은은 에너지를 낮추는

물질로 보고 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 부위에 이들을 올려놓

고 O-ring test를 하는 Lee(2012)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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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Cheon et al. 2018)에서 SCAT2 통합체질 결과 중 제

1체질과 제 2체질 사이의 차이가 10% 이상일 때 SCAT2와

전문가와의 일치율이 각각 75%, 72%로 높았으므로 본 연구

에서도 203명의 연구대상자들 중 SCAT2 통합분석 결과 제

1체질과 제 2체질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시킨 결

과 총 144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SCAT2의 체질분석 결과(SC)와 전문가에 의한 체질분석 결

과(SP) 그리고 양쪽의 일치한 결과(SS)를 나타내는 연구대상

자들의 BMI 특성과 음식선호도를 비교분석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SCAT2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

사와 함께 사상체질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음식선호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제

시된 음식은 Lee et al. (1998)이 제시한 사상체질별 적합

식품 중 농촌진흥청(2012)에서 제시한 다소비 다빈도 식품을

주재료로 조리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곡류 및 감자류 11종,

국·찌개류 7종, 어육류 11종, 채소류 7종, 김치류 2종, 과일

류 3종, 음료 3종 등 총 41종으로 재선별 하였다. 음식선호

도는 ‘매우 좋다’ 5점, ‘매우 싫다’ 1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Cronbach’s α값은 0.918

이었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3.0 (IBM, Thronwood, NY,

USA)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사항, 사상체질 인지도

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SCAT2 분석과 전문가의

체질분석 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Kappa 분석을 하

였으며, 체형분석을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음식선호도는 T-test를 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test로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사항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분포는

20, 30대가 가장 많아 20대 52명(남자 9명, 여자 43명), 30

대 27명(남자 7명, 여자 20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대상자

144명 중 79명으로 54.9%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61%인 88

명(남자 30명, 여자 58명)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

고 있었고 전문대 졸업이 16명(남자 1명, 여자 58명)으로

11%, 고등학교 졸업이 39명(남자 10명, 여자 29명)으로

27%, 중학교 졸업 1명이었다.

2. 사상체질에 대한 인식

대상자들의 사상체질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정도를 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 144명 중 74명(51.4%)이 사

상체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58명(78.4%)이

사상체질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음식’이라고 답하였다.

사상체질과 관련된 정보는 46명(62.1%)이 ‘대중매체 및 인

터넷을 통해’, 19명(25.7%)이 ‘한의사를 통해’, 9명(12.2%)이

‘주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

상체질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10명(11.9%) 중 7명(70.0%)

은 그 이유가 사상체질이 ‘비과학적(4명)’이고 ‘객관적인 진

단기준이 없어서(3명)’라고 응답하였다.

위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상체질 및 체질 음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정보가 과학적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객관성

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사상체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

야의 정보를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 정

보의 질과 신뢰성에 문제(Park & Lee 2011)가 있을 뿐 아

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Choi (2017)는 체질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Variables1) Men (N=41) Women (N=103) Total (N=144) χ
2 (p)

Age

20-29 9(22.0) 43(41.7) 52(36.1)

7.155

(.129)

30-39 7(17.0) 20(19.4) 27(18.8)

40-49 9(22.0) 15(14.6) 24(16.7)

50-59 7(17.0) 14(13.6) 21(14.6)

60 9(22.0) 11(10.7) 20(13.8)

Achievement

Junior 0(.0) 1(1.0) 1(1.0)

5.950

(.098)

Secondary 10(24.4) 29(28.2) 39(27.0)

Junior college 1(2.4) 15(14.5) 16(11.0)

University 30(73.2) 58(56.3) 88(61.0)

1)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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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및 비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마다 달라 인터

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잘

못된 정보를 습득한 대중에게는 영양의 불균형 및 건강에 해

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부정확한

정보들이 퍼져있는 이유는 체질을 분석하는 객관적인 방법

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마다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이 다르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근

거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Kim et al. 1995;

Choi 2017). 한편, 사상체질이 ‘비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

단기준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은 역으로 다양한 연

구들을 통해 사상체질을 분석하는 객관적 분석 기준이 마련

되고 과학적인 결과들이 도출된다면 개개인에 대한 맞춤 영

양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의 사상

체질은 의학·영양학 분야 이외에도 사회의 다양한 산업분

야에 공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한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SCAT2와 사상체질 전문가 분석 결과 일치율

SCAT2(SC), 사상체질 전문가(SP) 그리고 SCAT2와 사상

체질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일치한 그룹(SS)에서의 사상체

질 분포도는 <Table 3>과 같다. SC에서는 태음인 63명

(43.8%), 소양인 36명(26.4%), 소음인 43명(29.9%)이었으며

태양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없었다. Lee(2008)의『동의수세

보원(東醫壽世保元)』에 따르면 약 0.003~1%가 태양인, 약

50%가 태음인, 약 30%가 소양인, 약 20%를 소음인으로 분

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인 Kim et al.(1999), Hong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상체질 전문가의 분석결과(SP)에서는 SCAT2의 결과(SC)

와 달리 소음인이 95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태음인 20

명(13.9%), 소양인 29명(20.1%) 순이었다(p< .001). 또한 SC

와 SP의 결과가 일치한 SS는 총 55명으로 소음인이 36명

(65.4%)으로 가장 많았고 태음인 15명(27.3%), 소양인이 4명

(7.3%)으로 가장 적었다(p< .05). 체질분포에 있어서 이와 같

은 차이를 나타낸 이유로는 SC 결과가 사상의학 분야의 한

의사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발(Kim et al.

2014)된 것이므로『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분류 기

준을 따랐기 때문인 반면, SP는 사상체질 분석 방법이 다르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C와 SP의

결과가 일치한 55명을 대상으로 분류한 SS는 SP와 보다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대상자에 대한 소음인의 비

율은 SP와 SS가 각각 66, 6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였다.

<Table 3>의 결과를 바탕으로 SC와 SP의 일치율을

Kappa 계수를 통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C와 SP

<Table 2> Awareness of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N(%)

Variables1) Men Women Total χ
2 (p)

Are you interested in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Yes2) 22(88.0) 52(88.1) 74(88.1)
.000

(1.000)
No3) 3(12.0) 7(11.9) 10(11.9)

Total 25(100.0) 59(100.0) 84(100.0)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topic of Sasang constitution?4)

Clothes 3(13.6) 9(17.3) 12(16.2)

1.700

(.896)

Foods 18(81.1) 40(76.9) 58(78.4)

Accessories 1(4.6) 1(1.9) 2(2.7)

Cosmetics 0(.0) 2(3.9) 2(2.7)

Total 22(100.0) 52(100.0) 74(100.0)

Where do you get information about Sasang Constitution?

Korea Medicine Doctor 4(18.2) 15(28.8) 19(25.7)

1.498

(.683)

Mass media 6(27.3) 16(30.8) 22(29.7)

Internet 9(40.9) 15(28.9) 24(32.4)

Through acquaintances 3(13.6) 6(11.5) 9(12.2)

Total 22(100.0) 52(100.0) 74(100.0)

Why are you not interested in Sasang constitution?5)

Not scientific 0(.0) 4(57.1) 4(40.0)

3.345

(.200)

Not objective diagnostic criteria 1(33.3) 2(28.6) 3(30.0)

Others 2(66.7) 1(14.3) 3(30.0)

Total 3(100.0) 7(100.0) 10(100.0)

1)Fisher’s exact test
4)The subjects were the respondents of 2)
5)The subjects were the respondents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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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질분석 결과가 일치한 SS는 전체 대상자 144명 중 55

명으로 38.2%였으며, Kappa 값은 0.103이었다(p< .05). 이러

한 결과를 ‘우연에 의한 일치를 배제한 Kappa 값은 1.00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연계를 갖는다(Jang et al. 2012)’는 사실

로부터 비추어볼 때 SC의 분류 결과와 전문가의 분류 결과

사이는 가벼운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의사와

SCAT와의 일치율이 69.3% (Jang et al. 2012), 62.0% (Do

et al. 2013)이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

구에서는 SCAT2와 민간 사상체질 전문가의 결과의 일치도

는 매우 낮은 편이였다. 그러나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한

Che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사상체질 전문가와 SCAT2

의 결과는 72.2%로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소수를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한 반

면 본 연구가 진행된 장소는 박람회장으로 환경 특성 상 많

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했기에 사상체질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체질분석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되며

SCAT2의 4영역을 모두 분석 못했던 점 역시 일치율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을 찾는 인

구 특성 및 이들 중에서도 사상체질에 관심을 갖는 체질별

성격적 특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4. 대상자의 체질별 BMI 분석

체질분석 방법에 따른 체질별 체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체질별 BMI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C에

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BMI 평균은 각각 25.16±2.72,

21.47±2.24, 20.23±2.20이었고, 이들 간의 BMI는 태음인, 소

양인, 소음인 순으로 유의적으로 낮았다(p< .001). 반면, SP

는 25.40±2.84, 25.17±3.50, 21.40±2.46으로 태음인과 소양

인의 BMI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소음인의

BMI는 이들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p< .001), Choen et

al.(2018)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SS는 태음인, 소

양인, 소음인의 BMI 평균이 각각 26.07±2.28, 21.75±2.06,

19.92±1.96으로 나타났으며, 소양인과 소음인 사이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에 비해 태음인은 유의적으로 큰

BMI를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SS의 BMI 역시 SP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다르게 나

온 것은 SCAT2와 전문가 결과가 일치하는 소양인이 4명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동의학사전(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05)』에 따르면 사상체질은 ‘폐비간신(肺肥肝

腎)’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되는 장기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

고 하는데, 간과 소장의 기운이 발달한 태음인은 영양소를

대사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우수한 반면, 소음인은 소화기능

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

아 왜소한 체형을 갖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 및 전보(Cheon et al. 2018)를 통해 SCAT2와 전

문가 사이의 체질 분석 특히 소양인의 체질 분석 결과에 차

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사상체질의 시작

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체질분석 방법을 객관화시키는 데 있

어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이런 차이

를 나타내는 원인의 하나로써 Cheon et al. (2018)에서는 이

<Table 3>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by SCAT2 and a specialist N(%)

Men Women Total χ
2 (p)

SC

Taeeum 24(58.5) 39(37.9) 63(43.8)

5.093

(.078)

Soyang 8(19.5) 30(29.1) 38(26.3)

Soeum 9(22.0) 34(33.0) 43(29.9)

Total 41(100.0) 103(100.0) 144(100.0)

SP

Taeeum 10(24.4) 10(9.7) 20(13.9)

15.355***

(.000)

Soyang 14(34.1) 15(14.6) 29(20.1)

Soeum 17(41.5) 78(75.7) 95(66.0)

Total 41(100.0) 103(100.0) 144(100.0)

SS

Taeeum 7(58.4) 8(18.6) 15(27.3)

7.526*

(.013)

Soyang 1(8.3) 3(7.0) 4(7.3)

Soeum 4(33.3) 32(74.4) 36(65.4)

Total 12(100.0) 43(100.0) 55(100.0)

SC: SCAT2, SP: Specialist, SS: SCAT2-Specialist matched

***p<.001, *p<.05

<Table 4> The concordance rate of SCAT2 (SC) and the specialist

(SP) results                                                              N(%)

Classification Matching rate Kappa (p)

Matched

Taeeum 15(10.4)

.103*

(.033)

Soyang 4(2.8)

Soeum 36(25.0)

Total 55(38.2)

Dismatched Total 89(61.8)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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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창시했던 19세기에는 기근과 전염

병이 매우 심했던 시기라는 환경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영양소 흡수 및 대사 기능이 뛰어난 태음인과 소화기능이 떨

어지는 소음인은 과거와 현재의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체질적으로 체격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반면, 소화

기능은 뛰어나나 배설기능이 약한 소양인은 기근의 환경에

서는 섭취하는 음식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체격을 유지하

기 어렵지만 현대의 풍요로운 식생활 환경에서는 체격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근 시대의 주된 구황 식량이었던

감자, 고구마와 같은 뿌리 음식들이 ‘음인’ 체질의 사람들에

게 적합한 식품이라는 것(Lee et al. 1998) 또한 기근 시대

의 소양인들의 체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5. 태음인과 소음인의 음식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SC 및 SP, SS로 분류한 사상체질별 조사대

상자들의 음식선호도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태양인 대상자가 없었으며, SCAT2 결과와 전문가 결과가 일

치한 SS 대상자 55명 중 소양인은 단지 4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음식선호도 분석은 소양인의 결과를 제외한 태음인

과 소음인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는 음식선호도의 결과를 해당 음식의 주재

료와 Lee et al.(1998)에서 제시한 주재료의 체질별 적합 식

품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

로 체질을 분류한 후 각 체질별 식품선호도를 분석한 Cheon

et al.(2018)의 결과 중 Lee et al.(1998)과 일치된 식품이 가

장 많았던 SS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곡류 및

감자류 음식 11종, 국·찌개류 7종, 어육류 11종, 채소류 7

종, 김치류 2종, 음료 3종 등 총 41종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

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Choen et al.

(2018)에서 제시한 ‘음-양 식품선호도 지수’를 아래와 같이

변형시킨 ‘태음-소음 음식선호도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

다. ‘음-양 식품선호도 지수’란 각 식품에 대한 ‘양인(태양인

과 소양인)’1)의 평균 기호도 점수를 ‘음인(태음인과 소음인)’

의 평균 기호도 점수로 나눈 것으로 그 수치가 1.1 이상인

식품을 ‘양인’의 기호가 높은 식품(Y)으로, 수치가 0.9 이하

인 식품을 ‘음인’의 기호가 높은 식품(E)으로 구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태음-소음 음식선호도 지수’는 음식 지수가

1.1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소음인보다 태음인이 선호하는 음

식(TE)으로, 0.9 이하면 태음인보다 소음인이 더 선호하는

음식(SE)으로 판정하였다.

태음-소음 음식 선호도 지수 =
 태음인의 음식 선호도

                             소음인의 음식 선호도

SC 결과에서는 41종의 음식 중 콩국수 1종만 태음인이 상

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음식이었으며, SP에서는 흑미밥(소

음), 식빵(소음), 황태구이(태음), 건새우볶음(태음), 두부구이

(태음), 우엉조림(태음), 연근조림(태음), 도라지나물(소음) 및

우유(소음)의 9종의 음식이 태음인 또는 소음인이 더 선호하

는 음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SS에서는 기장밥(소음), 흑미밥

(소음, p< .05), 식빵(소음), 콩국수(태음), 수제비(소음), 들깨

미역국(태음), 닭갈비(소음), 건새우볶음(태음), 두부구이(태

음, p< .05), 우엉조림(태음), 연근조림(태음), 도라지나물(태

음, p< .05) 및 두유(태음)의 13종의 음식을 태음인 또는 소

음인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 분석에서 유일한 결과를 보여준 콩국수는 SS 분석에서

도 태음인이 더 선호하는 음식이었으며, 콩은 Lee et al.

(1998)의 자료에서도 태음인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SP에서의 9종의 음식과 SS 분석에서의 13종의 음식

중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흑미밥(소음), 식빵(소음), 건새우

볶음(태음), 두부구이(태음), 우엉조림(태음), 연근조림(태음)

의 6종이었으며, 이중 건새우볶음과 우엉조림을 제외한 4종

이 Lee et al.(1998)의 자료와 일치하였다. Lee et al.(1998)

는 건새우볶음의 주재료인 새우를 태양인, 소양인에게 적합

한 양인의 식품으로 분류하였고, 우엉 또한 소양인의 식품으

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보에서의 SS 분석 결과 또한

새우는 ‘음인’에서의 선호도가 더 높은 식품이었다.

SS 분석에서 태음 또는 소음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13종의 음식 중 콩국수, 두부구이 및 두유는 콩(대두)

이외의 다른 부재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음식인 만큼 콩(대

두)은 태음인에게 적합한 음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Che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태양인 대상자가 없었으므로 양인은 소양인으로 보아야 함.

<Table 5> The BMI by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N Taeeum Soyang Soeum Total F(p)

SC 144 00025.16±2.721)2)a3) 21.47±2.24b 20.23±2.20c 22.72±3.29 58.206*** (.000)

SP 144 25.40±2.84a 25.17±3.50a 21.40±2.46b 22.72±3.29 32.050*** (.000)

SS 55 26.07±2.28a 21.75±2.06b 19.92±1.96b 21.73±3.39 47.236*** (.000)

SC: SCAT2, SP: Specialist, SS: SCAT2-Specialist matched
1)Body Mass Index=Weight (kg)/Height (m)2

2)Mean±SD, ***p< .001
3)Different superscripts (a-c)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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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aeeum & Soeum food preference index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method

Food Group Food
SC SP SS Main

Ingredient
Ref.3) Ref.4)

t(p)1) Index2) t(p) Index t(p) Index

Grains

& Starches

Paddy rice
-.22

(.827)

-

(0.98)

-1.65

(.103)

-

(0.91)

-.96

(.344)

-

(0.93)
rice SE5) E

Brown rice
-.40

(.688)

-

(0.98)

-.67

(.506)

-

(0.96)

-1.01

(.320)

-

(0.93)

brown

rice
TE -

Millet rice

(Gijangbap)

.54

(.593)

-

(1.04)

-.32

(.749)

-

(0.97)

-.91

(.370)

SE3)

(0.89)
Gijang TE -

Black rice
-1.10

(.275)

-

(0.94)

-1.68

(.096)

SE

(0.89)

-2.04*

(.046)

SE

(0.85)
black rice SE -

Bread
.25

(.806)

-

(1.01)

3.41***

(.001)

SE

(0.82)

-1.60

(.115)

SE

(0.88)
wheat TE -

Cold bean-soup noodles
1.61

(.110)

TE

(1.12)

-.78

(.437)

-

(1.08)

1.08

(.287)

TE

(1.13)

bean /

wheat 
TE -

Sujebi
-.20

(.841)

-

(0.99)

-1.25

(.214)

-

(0.91)

-1.36

(.180)

SE

(0.89)
wheat flour TE -

Bar rice cake
-.21

(.836)

-

(0.99)

-1.12

(.266)

-

(0.93)

-.35

(.729)

-

(0.97)
rice SE E

Injeolmi
.03

(.980)

-

(1.00)

-.93

(.354)

-

(0.93)

-.16

(.873)

-

(0.99)
glutinous rice TE E

Steamed 

Potato

-.18

(.855)

-

(0.99)

-.65

(.519)

-

(0.96)

-.32

(.753)

-

(0.97)
potato SE E

Steamed 

Sweet potato

-.56

(.576)

-

(0.98)

-1.81

(.074)

-

(0.91)

-1.65

(.106)

-

(0.91)
sweet potato TE E

Soups

&

Stews

Sun Dae Guk
1.42

(.160)

-

(1.09)

-.78

(.437)

-

(0.94)

-.15

(.880)

-

(0.98)
pork SY Y

Whole Chicken Soup

(Dak-baeksuk)

.81

(.421)

-

(1.05)

-.13

(.899)

-

(0.99)

.10

(.919)

-

(1.01)
chicken SE SE

Nakji-tang
.91

(.356)

-

(1.05)

-.03

(.975)

-

(1.00)

-.04

(.972)

-

(1.00)
small octopus SY E(TE)

Pollack stew

(Dongtae-jjigae)

-.43

(.659)

-

(0.97)

.87

(.387)

-

(1.07)

.10

(.920)

-

(1.01)
pollack SE Y

Beef-seaweed

 soup

-.50

(.619)

-

(1.03)

-1.21

(.230)

-

(0.94)

-1.41

(.166)

-

(0.91)

beef /

Miyeok
TE/TE E

Wild sesame

seaweed soup

1.23

(.222)

-

(1.07)

1.05

(.294)

-

(1.08)

1.39

(.170)

TE

(1.13)

perilla seeds /

Miyeok
TE/TE -

Soft tofu stew

(Sundubujjigae)

1.45

(.149)

-

(1.07)

.54

(.588)

-

(1.03)

.42

(.678)

-

(1.03)
bean TE E

Meat &

Fishes

Bulgogi
1.09

(.277)

-

(1.04)

-.23

(.817)

-

(0.99)

.13

(.896)

-

(1.01)
beef TE E

Spicy Stir-fired Pork

(Jeyuk bokkeum)

1.65

(.102)

-

(1.07)

.02

(.981)

-

(0.94)

.09

(.932)

-

(1.01)
pork SY Y

Grilled duck
.49

(.623)

-

(1.03)

-.01

(.992)

-

(1.00)

.51

(.615)

-

(1.05)
duck SY Y

Spicy Stir-fried Chicken

(Dak-galbi)

-1.07

(.287)

-

(0.95)

-1.72

(.088)

-

(0.91)

-1.99

(.052)

SE

(0.89)
chicken SE SE

Grilled Dried Pollack 

(Hwangtae-gui)

.44

(.661)

-

(1.03)

1.28

(.202)

TE

(1.10)

.57

(.571)

-

(1.05)
pollack SE Y

Grilled Hairtail

(Galchi-gui)

.30

(.765)

-

(1.01)

.36

(.723)

-

(1.02)

-.41

(.685)

-

(0.97)

hairtail

(Galchi)
TE,SE E

Roast dried shrimp

(Dried shrimp-bokkeum)

.10

(.922)

-

(1.00)

1.34

(.184)

TE

(1.11)

.99

(.328)

TE

(1.12)
shrimp TY,SY5) E

Pan-fried Tofu

(Dubu-gui)

1.42

(.158)

-

(1.07)

1.95

(.054)

TE

(1.12)

2.38*

(.021)

TE

(1.18)
bean T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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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닭갈비와 연근조림, 도라지나물은 Lee et al.

(1998)뿐만 아니라 Cheon et al.(2018)과도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닭갈비는 소음인, 도라지나물과 연근조

림은 태음인에게 적합한 음식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Lee et al.(1998) 자료와의 일치율을

살펴본 결과 SC에서는 총 41종의 음식 중 콩국수만 일치하

여 2.4%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SP에서는 흑미밥, 건새우볶

음, 두부구이, 연근조림의 4종이 일치하여 9.8%의 일치율을,

SS에서는 흑미밥, 콩국수, 들깨미역국, 닭갈비, 두부구이, 연

근조림, 도라지나물과 두유의 8종이 일치하여 19.5%의 일치

율을 나타내어 SC보다는 SP가, SP보다는 두 체질분석 결과

가 일치한 SS의 결과가 기존의 자료와 더 많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Cheon et al.(2018)과도 일

치하는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일치율이란 태음인 또는

소음인이 더 선호하는 음식의 주재료에 해당하는 식품이 Lee

et al.(1998) 자료와 일치하는 지를 본 것으로 ‘음인’ 또는 ‘양

인’의 식품선호도를 분석한 Cheon et al.(2018)의 결과와 단

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SC, SP, SS의 일치율이 각각 1.3%

(77개 식품 중 1개), 38.9% (30개), 48.1% (37개)이었다는

결과2)와 비교할 때 음식선호도의 일치율은 식품선호도에 비

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

(1999)은 체질 식품 관련 연구에서 ‘식품은 약물과 달리 기

(氣)의 편향이 적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을 때 식품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실제로 Kim(2002), Kim et al.(2004),

Bok & Song(2006) 등은 사상체질과 식품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체질 적합 식품이라 알려진

기존의 결과와 배치되거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지 못하였다

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음식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주

재료 외에 첨가되는 각종 부재료 및 각종 양념류와 서로 다

2) Cheon et al.(2018)의 <Table 8>을 재분석한 결과임

<Table 6> Taeeum & Soeum food preference index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method (continued)

Food Group Food
SC SP SS Main

Ingredient
Ref.3) Ref.4)

t(p)1) Index2) t(p) Index t(p) Index

Vege-tables

Seasoned Spinach

(Sigeumchi- namul)

-.05

(.963)

-

(1.00)

1.10

(.275)

-

(1.07)

.39

(.702)

-

(1.02)
spinach SE SE

Lettuce-

geotjeoli

.60

(.551)

-

(1.03)

-1.28

(.204)

-

(0.93)

-1.10

(.277)

-

(0.94)
lettuce TY,SY -

Seasoned Been Sprouts

(Kong-namul)

.09

(.927)

-

(1.00)

.96

(.338)

-

(1.06)

.38

(.706)

-

(1.03)
been sprouts TE E

Braised Burdock

(Ueong-jorim)

1.24

(.218)

-

(1.07)

1.66

(.099)

TE

(1.12)

1.93

(.060)

TE

(1.16)
burdock SY -

BraisedLotus root

(Yeongeun-jorim)

1.08

(.284)

-

(1.06)

1.52

(.132)

TE

(1.11)

1.80

(.079)

TE

(1.16)
lotus root TE E

Shredded white radish

(Mu-saengchae)

.05

(.964)

-

(1.00)

-.27

(.787)

-

(0.98)

-.09

(.930)

-

(0.99)
white radish TE E

Seasoned Bellflower roots

(Doraji-namul)

.58

(.565)

-

(1.04)

2.44**

(.016)

SE

(.09)

2.14*

(.038)

TE

(1.21)

bell-flower roots

(doraji)
TE TE

Kimchis

Baechu 

kimchi

-.18

(.895)

-

(0.99)

-.07

(.948)

-

(1.00)

.09

(.926)

-

(1.00)
chinese cabbage SY -

Cubed radish kimchi

(Kkakdugi)

.79

(.434)

-

(1.04)

.43

(.668)

-

(1.03)

.30

(.766)

-

(1.02)
white radish TE E

Drinks

Milk
.78

(.438)

-

(1.05)

-1.77

(.080)

SE

(0.87)

-.25

(.804)

-

(0.97)
milk TE E(SE)

Soy milk
1.27

(.207)

-

(1.08)

.07

(.948)

-

(0.99)

1.21

(.234)

TE

(1.13)
bean TE SE,TE

Red

ginseng tea

1.00

(.318)

-

(1.07)

.43

(.669)

-

(1.05)

.73

(.471)

-

(1.09)

red

ginseng
SE -

SC: SCAT2, SP: Specialist, SS: SCAT2-Specialist matched
1)t-test results according to 5-point Likert scale
2)If 1.1 or more, Taeeum; If less than 0.9, Soeum
3)Lee et al. (1998) 
4)Cheon et al. (2018); Sasang typology food data analysed for SS subjects 
5)TY: Taeyang, SY: Soyang, TE: Taeeum, SE: Soeum

***p< .001, **p< .0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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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리방법 등에 의해 기존의 주재료가 갖고 있는 성질이

변화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음식은 단일 식품에 비해 기의

편향이 더욱 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하다. 이는 곧 체질식이를 권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식

품이 특정 체질에 적합 또는 부적합하므로 체질적 편식을 해

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콩(대두)만으로 조리된 음식과 연근조림, 도라

지나물이 태음인에게, 흑미밥과 닭갈비가 소음인에게 적합하

며 또한 각각의 체질에서 더 선호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음

식으로 조리된 경우라도 기의 편향이 더 큰 음식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정 음식 또는 식품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는 매우 다르

며, 개인의 식행동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Cheo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수치적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은 개인의 체질에 적합한 음식 또는 식품을 가려

내는데 있어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특정 식품

에 대한 선호도가 해당 체질을 갖는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더 적합한 식품인지에 대한 임상적 결과를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사상체질 연구의 시작이자 핵심적인

단계는 객관적인 사상체질의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

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분류기준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보(Cheon

et al. 2018)와 동일하게 SCAT2(SC)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분류(SP)가, 그리고 전문가보다는 SCAT2와 전문가의 결과

가 일치한 대상자(SS) 집단의 결과가 기존 자료(Lee et al.

1998)와 더 많이 일치함을 보여주었으며, BMI의 결과로 미

루어볼 때 SCAT2와 전문가에 있어서 소양인의 분류 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앞으로 사상체질

식이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사

상체질의 과학화를 통해 사상체질 식이가 단순한 흥미의 대

상이 아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독창

적인 문화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상체질 진단도

구인 SCAT2와 사상체질 전문가를 통해 사상체질을 분석한

후 SCAT2로 분류한 체질(SC), 사상체질 전문가가 분류한 체

질(SP), 그리고 SCAT2와 전문가의 결과가 일치한 체질(SS)

로 분류하여 이들의 BMI와 함께 태음인과 소음인의 음식선

호도를 비교 분석한 것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44명의 대상자 중 SC와 SP의 체질 분석 결과가 일치

한 대상자(SS)는 55명(38.2%)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 중 소

음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음인은 15명인 반면 소양인

은 4명에 불과하여 소양인의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소양인을 제외한 태음인과 소음인 사이의 음식선호도를 분

석하였다.

2. 대상자들의 BMI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방법에서 태

음인의 BMI가 소음인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반

면, SP 분석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SS 분석에서는 소양

인과 소음인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SCAT2

와 전문가 사이의 체형 분류 중 소양인의 체형 기준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41종의 음식에 ‘태음-소음 음식선호도 지수’를 적용한

결과 SC 분석에서는 콩국수 1종만이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

해 더 선호하는 음식으로 나타났으며, SP 분석에서는 10종

의 음식이, SS 분석에서는 13종의 음식이 태음인 또는 소음

인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음식으로 나타났다.

4. SS 분석에서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음식은 콩국수, 들깨미역국, 건새우볶음, 두부구이,

우엉조림, 연근조림, 도라지나물과 두유이었으며, 소음인이

더 선호하는 음식은 기장밥, 흑미밥, 식빵, 수제비와 닭갈비

이었다.

5. SS 분석에서 Lee et al. (1998)의 자료와 일치한 음식은

총 41종 중 흑미밥, 콩국수, 들깨미역국, 닭갈비, 두부구이, 연

근조림, 도라지나물, 두유의 8종으로 일치율은 19.5%이었다.

6. 태음인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알려진 콩(대두)만을 재료

로 하여 조리한 콩국수, 두부구이, 두유 등의 음식은 태음인

의 선호도가 높은 음식이었다. 

7. ‘태음-소음 음식선호도 지수’ 결과를 기존의 자료(Lee et

al. 1998)와 비교하였을 때 일치율은 SC, SP, SS 각각

2.4%, 9.8%, 19.5%로 SCAT2와 전문가의 결과가 일치한 대

상자의 결과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보(Cheon et al. 2018)

와도 같은 결과이었다.

8. 사상체질에 따른 음식선호도는 식품선호도에 비해 특이

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SCAT2를 측정하는 장소가 박람회라

는 특성상 통제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설문과 체

형만으로 체질을 분석하였고, 음식선호도 설문 작성을 위한

만족스러운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료 및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다. 현재 사상체질은 체질분류의 객관성, 음식

선호도와 체질적합성 사이의 상관성 및 음식 또는 식품선호

도를 측정하는 설문의 객관성 확보 등 과학화를 위해 해결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상체질의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학문분야인 사상체질

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키워나갈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특히 일반인이 많은 관심을 갖

는 ‘사상체질별 식이’에 대한 객관적 결과가 축적된다면 노

령사회의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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